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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Zi He is one of the Jin&Yuan’s four masters, and he used Dong Xia method well, as well as 

he is one a m어ical man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m어icine. 

He valu어 the pathogen. He recognized that the pathogen is a great cause of an attack of a disease, 

so, 빠st, we have to get rid of pathogen, and it makes the Vital essence and energy recovered. He 

said, we have to get rid of the pathogen thouroughly. He used ”Wei Ci” using fei zhen 때d densely 

puntuating many times and ble어ing much, so the pathogen can’t remain. He said if we bleed, it is 

잃me as the sweating. And about 『Nei Jing』 's meaning, he said that ble어ing is same as sweating 

and 따ter bleeding, diaphoresis is not required, but it is good to bleed 따ter sweating. He said that we 

removeing the fire and we can circulate Qi and blood. He set count on the body’s circulation of our 

body, and it is the great cause of a disease. So, He quoted the ~Nie Jing』 ’s sayings, and emphasized 

the impoπane of the circulation of qi and blood. And this Zhang Zi He’s way is in relation with ”Liu 

He Jian’s fire and hea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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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總 論

張從iE의 字는 子和이고 號는 載A이며 R됩‘「| 

考城(지금의 河南省 蘭考縣東)사람이다. 대략 金

나라 海陸王 iE隆元年(1156년)에 태어나서 金 哀

宗 正大五年(1껑8년)까지 살았으며 金時代의 저명 

한 醫家이다. 그는 일찍이 軍醫를 지낸 적이 있 

* 交信줍者 ; 尹陽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m:典學~室,
042) 280 떼1, yooncy@dju.ac.kr. 

었고 金 宣宗 興定年間(1217∼1껑2년)에 太醫院에 

불려 들어가 잠시 벼슬을 한 적도 있으나 곧 사 

직하고 물러나 麻知幾, 常#明 등과 함께 매일 

끊水(河南省 許昌北에 있는 #河)가에서 머물면 

서 醫理를 講論하였다. 그의 醫術은 대단히 뛰어 

나 당시의 사람들은 “望而盡其工 聞而盡其巧 問

而盡其神 切而盡其聖 集工巧神聖於張從표-A”이 

라고 칭송하였으며 神醫라고도 불렀다. 

그는 『內經』과 『難經』의 이론을 꿰뚫고 劉河

間을 私淑하였지만 그의 獨創性으로 인해 金元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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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家中 攻下派의 創始者가 되었다ll, 그의 대표저 

작인 다需門事親』十五卷은 그의 原著인 『f團門事

親』十卷을 바탕으로 『治病百法』, 『十形三擔』, 『

雜記九門』, 『三法六門』 등의 몇 가지 著書가 추 

가되어 구성된 蕭書이다. 張從lE의 學術的인 특 

정은 六門三法으로 개괄할 수 있다. 그는 劉完素

가 주장한 六氣致病의 理論을 따라 各種의 病病

은 主로 六폼의 $氣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인식 

하여 病病을 風, 寒, 暑, i흙, 操, 火의 六門으로 나 

누었고 $氣의 홉入으로 !%病이 發生하면 홍病을 

치료하는 方法은 뻐氣를 騙逢하는 것이 主原則이 

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륨, 此, 下 三法이라 

고 하였다. 그는 이 三法에 정통하여 당시에 많 

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치료효과도 훌륭하였 

다. 그렇지만 그는 性格이 孤敵하고 당시 補法을 

寫主로 하는 醫學界와 主 마찰을 빚어 그가 提띔 

한 “騙뻐所以技lE”의 學術的인 관접과 이로 말미 

암아 創新된 攻病三法은 동료의사들에 의해 큰 

排fF을 받았다. 게다가 퓨묘下의 治法은 王公大

A들의 요구에는 符合하지 않았으므로 말년올 더 

욱 쓸쓸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 

張子和가 if, II±, 下의 三法을 사용하여 뻐氣 
를 除去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 

이 藥物治擔의 방변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f짧門事親』의 내용을 고찰해볼 것 같으 

면 그는 『黃帝內經』의 이론과 치법, 그리고 劉河

間의 “火熱論”의 사상을 계승하여 刺血法을 운용 

하여 많은 질병을 치료하였지만 이에 대한 연구 

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이에 저자는 張子和의 

刺血法에 대한 鼎究를 통해 한의학의 이론과 임 

상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리라 확신하며 

본 논문을 발표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生灌와 著書에 대한 簡介

1) 王富龍等編著, 醫古文, 北京, 中國工A出版社 19S잉’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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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生淚

張子和의 이름은 從lE이며 字는 子和이고 金

代 雖州 考城사람이다. 考城이란 地域은 周나라 

載國이 있었던 곳이기에 張子和는 스스로 ‘載A’

이라 하였다. 張子和의 生후年은 明確히 기록되 

어 있지 않지만 『簡門事親』중의 “正隆年間” 및 

“})(:子年火運”이란 文句로부터 그가 1156∼ 1228年

사이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張子和의 故椰에 대하여 ‘睡州’, ‘행州’, ‘陳州’,

‘部州’라는 각기 다른 說이 있는데 『歸濟志』, 『四

庫全書總目提要』, 『醫學讀書志、』, 『心印빼珠經』, 『

醫籍考』 및 『f뚫門事親·十形三擔』둥 著書에 각기 

달리 기록되어 있다,2l 그중 비교적 공통적인 견해 

는 雄州 考城A이라는 것이며, 바로 지금의 河南

省 蘭考縣이다. ‘眼州’와 ‘考城’에 대한 자료를 考

察한 結果, 더욱 구체적으로 指觸한다면 그의 고 

향은 지금의 蘭考縣과 民權縣사이로 考證된다. ‘陳

州’는 그의 한 자택이 있었던 곳이며 張子和가 中

年이후에 오랫동안 주거 했던 곳이다. ‘행묘’는 陳

州管籍의 所屬縣으로서 지금의 河南省 堆陽縣 동 

남쪽의 沈fr.地域이며 類河의 上流에 위치하고 있 

다. 이는 『歸i替志、』에서 “張子和久居陳”이라고 말 

한 것과 張子和가 다罷門事親·小兒擔휩升標廳修舊 

蘇記』에 말한 “近年, 予之莊都, 治蔡河來往”이라 

고 한 내용, 그리고 李魔이 『醫史』에서 말한 “張

子和 ------ 日遊찮水之上”이라고 한 內容과 서로 

符合된다. ‘部城’은 ‘考城’을 잘못 쓴 것으로 추측 

된다. 그 이유는 면B城은 山東 濟陰城 武縣의 동남 

쪽에 위치하고 있고 南部와 北部로 나뉘어져 었으 

며 또한 서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張民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醫書를 공부하여 

醫學基鍵가 충실하였다. 『爛門事親』卷-에는 “奈

承醫學於先A”, “金自先世授以醫方, 至於今日, 五

十餘年”3)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張民는 性票이 剛直하고 함부로 世上 일에 따 

라 浮沈하여 거스르지 않았다. 『歸慣志、』에 張子

2) 葉111.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 67 

3) 眼子和, 偏門事親, 天律, 科짤技術出版社 1땐,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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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는 “寫A放꿇, 無威優, 願讀書, 作詩, 嘴酒‘”라고 

記載되어 있다4). 또한 그는 “竹林七賢”의 성격을 

갖고 있어 權勢 있고 지위 높은 사람을 慶視하였 

으며 E윌屆하고 굽실거리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 

하였다. 子和는 金나라 興定(1217∼1껑2년)時期에 

太醫로 뽑혀 일한 적이 있었는데 남한테 E헐屆하 

게 阿응집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또한 그는 독창적 

으로 攻下法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많 

은 太醫들이 溫補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容納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오래지 않아 벼슬을 포 

기하였으므로 그가 太醫로 있었던 期間은 그다지 

길지 않다. r十形三擁·體勝痛』에서 “今A以醫師

如, 故醫之道廢. …… 常見官醫迎送長更, 馬前n몹 

諾, 뚫可養也.”5)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官醫들과 

같이 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張子和는 隱歸를 

擇한 것이라는 記錄이다. 그는 “非故與世參商, 方

擊元째, g然觀廳者‘”(『{需門事親·證口眼뼈힘是經 

非嚴辦』 )6)이라고 하였고 隱退한 후 친구들과 함 

께 엘의 機微를 알아채고 형제선배들과 찮水를 

觀光하며 與義를 解明하고 深與한 道理를 분석하 

면서 평소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본 治續經驗들을 

冊으로 썼는데, 그 책이 바로 rf,需門事親』이다 책 

이름을 이렇게 지은 목적은 “偶者能明其理, 而事

親者當知其醫也”라는 뜻이다. 

張子和는 一生을 金나라 時代에서 지냈고 五

十歲前에는 社會가 安靜하고 경제가 발전하였으 

며 政治와 文化가 緊榮하였다 그러나 張子和의 

五十歲이후에는 宋나라와 金나라 사이에 다시 戰

爭이 일어나서 戰亂이 그치지 않았고 國民들의 

생활도 힘들어 졌다. 張子和는 泰和六年 困寅

(12CXJ년)에 南徵한 軍士들을 위하여 않擁律홍을 

치료해주었는데 “橋門事親”卷二에 “奈向日從軍於

江堆之上.”이라고 記載되어 었다. 張民의 曉年의 

생활은 편안치 못하였고 세상이 i昆雜하고 戰爭이 

頻緊하였다. 興定三年0219년)에 쓴 記事詩가 있 

는데 “짧짧頭童六十三,週來哀病百無堆.舊遊馬上 

4) r中國醫學大成續編j ‘ 앓麗書社出版, ISB2, p. 36 
5) 꿇子和, 偏門事親, 天律, 科學技術出版『土 1잊꺼, p‘ 174. 
6) 張子和, 偏門事親, 天律, 科學技術出版社, 1앉꺼, p. 58. 

張子和의 生灌 및 刺血理論에 關한 鼎究

行A老, 不是當初過밟南긴 “J!t嘴醫經표十年, 野7f

曾없k~딸흉前, 而今應↑후西山下, 更比文章不{直錢.”이 

라고 기록되어 있다.7) 이때 그는 이미 太醫를 廳

職하고 펴河지역으로 돌아 왔다 비록 그는 “名重

東州”하였으나 생활형편의 樓化에 따라 心身에 

많은 상처를 받아 아무래도 意氣가 消沈하고 感

擺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 博寶群書

張民는 『內經』을 크게 推때하여 “醫之善, 堆 『

素問』-經罵祖”8l(머需門事親·雜記九門』)라고 主張

하였기 때문에 그는 病理를 논하고 治法융 정할 

때 언제나 『內經』의 精神을 閒述하는데 힘을 기 

울였다. 다需門事親·立諸時氣解利禁‘랍式』에서 “終

不肯以數年之功, 苦讀 『內經』, 但隨樂好惡, 馬之

얹響. 若此者, 皆훌議者也.”9)라고 記載한 것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r內經』을 重視하였는가를 더 

한층 알 수 있다. r金史·張從JE傳』에서 “世傳黃帝

~皮伯所鳥書也, 從正用之最精”이라고 말하였다. 張

£는 『內經』외에 f뿌景의 攻$去實의 要답와 劉河

間의 善用寒핸藥하는 방법의 양發을 받았으며 그 

의 if, 下, 此등의 방법은 바로 r傷寒論』을 바탕 

으로 發揮하여 使用範圍를 넓인 것이다. 

張子和는 『內經』, 『難經』, 『陽寒論』을 깊이 연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책을 원었다‘ 

예를 들면 先奏의 著作인 『周易』, 『周禮』, 『尙書

』, r論語』, r禮記』, 『老子』, 漢代 班固의 『漢書』,

『呂 ff::春秋』, 司馬選의 「史記』, 王符의 rj쩔夫論』, 

鏡흡時期 채康의 『養生論』, 南北朝時期의 「後漢

書』, r黃底經』, 庸나라 觀師古, 韓昌類, 元鎭, 그 

리고 宋나라 陸象山 등의 著書들을 博覺하였 

다)0) 張子和의 博學精神은 여전히 後世醫家들이 

배워할 본보기이다. r偶門事親·攻養發表寒熱珠짧 

廣』에서 “乃知學不博而欲鳥醫難롯!”라고 기록되 

어 있다. 

7) 張從正. r子和醫集』. A民衛生出版『土 l잊:xi, p. 34. 
8) 張子和, {需門事親, 天律, 科學技術出版此 1됐, p. 196. 
9) 張子和, 偏門事親, 天i훌 科學技術出版『土 1999, p. 13. 
10) r中華醫學名著寶庫」. 九洲圖書出版『土 1999,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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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著述

張子和가 쓴 『f뚫門事親』十五卷은 그의 原著인 

『f需門事親』十卷을 바탕으로 하여 『治病百法』, 『

十形三驚』, 『雜記九門』, 『三法六門』 등 몇 가지 

著書로 구성된 最書이다. 이런 著書들은 모두 張

&가 쓴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그가 主張한 

學術思想이고, 張民가 最初로 創設하고 弟子들이 

潤色하여 다듬은 것이며 琮合하여 『{需門事親』이 

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需門事親』은 모두 十五卷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卷一, 二, 三은 張子和의 學術思想과 臨'*經

驗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고 卷四, 五中의 『治病

百法』은 各種淚病의 證治를 소개하였으며 百病의 

理法方藥과 刺血法을 논술하였다. 卷六, 七, 八은 

『十形三驚』로서 風, 寒, 暑, 폈, 操, 火, 內傷, 外

傷, 內積, 外積 등 十個의 形을 鋼要로 삼아 ff, 
암, 下등 三法을 治則으로 하여 內科, 外科, 塵歸

A科, 兒科등 臨皮各科의 約 1391固의 醫案을 소개 

하였는데 辦治方法이 독특하고 治擔效果도 뚜렷 

하며, 또한 그 속에 刺血法에 관한 많은 醫案도 

수록하였다. 卷九는 『雜記九門』으로서 正面으로 

證治大法을 논술하지 않고 方外之方과 法外之法

을 소개하였으며, 또한 他A의 혀F請에 대하여 느 

껴서 발휘한 내용도 記錄되어었다‘ 卷十은 『握要

圖』로서 주로 『內經』과 『難經』의 일부 內容을 

근거로 하여 약간 據充한 것이다. 卷十--은 「治

病雜論』으로서 運氣學說과 淚病의 發病, 證候, 治

續와의 밀접한 관계를 討論한 것이 특징적이고, 

刺血法을 사용한 곳이 모두 네 곳이 있다. 卷十

二는 『三法六門』으로서 張~의 ff, 암, 下등 三法
의 特異的인 方齊l 및 風, 寒, 暑, 혈, ;操, 火등 여 

섯 개 病證을 치료하는 方齊j를 소개하였는데 體

驗과 病例가 -致되어 있고 藥物, 藥量, 用法이 

아주 完備되어 기록되어 있다. 그중 引用한 古方

들은 여러 차례 變更되었는데 이것은 張民가 臨

證應變한 것이며 그가 古方을 비록 참고하였으나 

너무 그에 구애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卷十三은 r劉河間先生三消論』으로서 5長IX

는 劉河間의 f專援를 받은 者이고 또한 “因在前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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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末{專於世, 恐짧沈沒, 故刊而行之”라는 것을 고 

려하여 張£의 門A틀의 校動, 潤色, 刊行한 것이 

다 따라서 劉河間의 『三消論』과 三消를 치료하 

는 方藥이 지금까지 流傳될 수 있었던 것이다. 

卷十四는 『治法心要』로서 古代名醫와 名著中의 

治法要語을 總括하여 논술한 것이며 病因, 病機,

治則등 要點을 논술하였다. 卷五는 『世傳神效名

方』으로서 先賢들의 歸科, 小兒科, 外科, 五官科

및 疑難雜뾰을 치료한 經驗方을 수집한 것이며 

단지 한곳에서 刺血法을 提起하였다. 

이 외에 r心鏡別集』은 常德이 쓴 것으로서 비 

록 다需門事親』 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시 張~

의 學說이며 常德(常件明, 張~의 제자)이 加工하 

고 윤색하여 지은 것이다. 이 책은 모두 七卷으로 

되어있는데 앞의 四篇은 ff, 맘, 下 등 三法의 내 

용을 補充하여 논술한 것이고 뒤의 三篇은 風뾰, 

傷寒傳經 및 〕℃害承制의 觀點을 논술한 것이다. 

姜春華가 編著한 『歷代中醫學家評析』에 기록 

된 내용에 의하면 眼子和의 著書中에서 -部分은 

이미 유설되었고, 유실된 부분은 『三復指迷』-卷

과 『張民經驗方』二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張子和의 刺血法의 淵源과 學術思想

1) 學術的 淵源

刺血法의 학술적 연원은 아주 오래되었다. 中

醫學의 체계적 醫學經典인 r黃帝內經』에는 刺血

法과 關聯된 많은 內容들이 記載되어 있다. 『內

經』의 總162篇의 內容 중에 刺血과 關聯된 내용 

이 모두 4篇이나 된다. 『靈樞·九鐵十二原』에는 

“쩌陳則除之”라는 治續原則을 제시하였고 『素問·

鐵解』에서는 “짧陳則除之者, 出惡血也”라고 하였 

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血實宜決之”라고 

하였고, 『素問·調經論』에서는 “血有餘, 則鴻氣盛

經, 出其血”이라고 하였다. 『內經』 중의 이런 論

述틀은 張子和의 刺血法에 대한 理論적 根據를 

提供하고 있다. 

다需門事親』에서 張子和가 臨證時에 자주 『內

經』의 말을 引用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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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변 『病非牌寒及鬼神辦』에서 “會陳下有病律二年

不愈者, ……乃取 『內經·刺뺨論』詳之 日; 諸빨不 

B, 刺十指間出血.”이라고 하였으며, 『治病雜論』
에서는“經굽; 火覆發之, 開導之,決之.可用金非

針 出血則愈. 『靈樞經』굽; 養血者無if, 쭉훌if者無 

血. 血if煩傷, 울不妙했!” 라고 記載하였다 

그리고 張民는 劉河間의 “火熱論”의 영향도 많 

이 받았는데, 예를 들연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에서 “大煩熱,畵夜不息,刺十指間出血,謂之八關

大刺”라고 하였으며 擔傷을 치료할 때 “많射之”, 

“石而뺀之”해야 한다고 하였다. 

張子和는 『內經』과 劉河間의 “火熱論”의 영향 

을 받아 과감히 실천하고 創新올 하였으며 刺血

法을 이론과 임상 모두에서 前例 없는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2) 張子和의 刺血法의 學術思想

(1) 쩌氣를 重視하였다. 

張子和는 ~氣의 f쫓흉흉은 발병의 중요한 要素

라고 認識하였다. 따라서 病을 치료하려면 반드 

시 먼저 ~氣를 攻해야 하고 뻐氣가 除去되어야 

lE氣가 회복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備門事親·퓨下랴三法該盡治病끓』중에서 

“夫病之-物, 非A身素有之也. 或自外而入, 或由內

而生, 皆뛰B氣也. $氣加諸身, 速攻之可也, 速去之

可也, 擔而留之, 可乎? ------先論攻其%, $去而元

氣自復也.”11)라고 하였고 맴氣의 來源은 두 가지 

가 있는데, 즉 하나는 外쩌f쫓흉흉이고 또 하나는 

七情所傷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張子和는 攻%에 

主力하였고 $氣가 없어져야 正氣가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冊之中A, 輕則傳而久

自盡, $홉甚則傳久而難B, 更甚則暴死.”라고 하였으 

며 이는 쩌氣가 A體를 훔犯한 이후에 세 가지 

傳變을 일으키는데, 첫째는 病이 輕하여 뻐氣가 

스스로 消滅되어 발병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病이 아주 심하여 傳變되어도 스스로 낳지 않아 

治擔가 필요한 것이며, 세 번째는 病이 더욱 심 

하여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11) 張子和, 偏門事親, 天밟, 科學技術出版社, 19!갯9, p. 41. 

張子和의 生灌 및 刺血理論에 關한 鼎究

張民는 臨皮治擔에서 “良工之治病, 先治其實,

後治其虛, 亦有不治其虛時”라고 하였는데 이곳에 

서 말한 實은 쩌氣가 實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虛는 正氣가 虛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良醫는 

病을 치료할 때 病의 實을 먼저 치료하고 후에 

虛를 치료하며 때로는 攻뻐만하고 補虛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뻐去而元氣自復”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張民는 主張하였다. 위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張子和가 病을 치 

료할 때 分析을 하지 않고 덮어놓고 攻뻐만 한 

것이 아니고 虛實을 辦明하여 컨3氣가 實하면 攻

하고 正氣가 虛하면 補하였으되, 단지 쩌氣를 社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또 

한 그는 오직 “服脫下虛, 無$無積之A”이여야 補

法을 쓸 수 있고, 만약 有$有積인 환자에게 補

法을 쓴다면 마치 “縣湮洪水”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서 아주 큰 실수를 犯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張子和는 다需門事親·규下此三法該盡治病꿇』에서 

“況予所論之法, 識練日久, 至精至熟, 有得無失, 所

以敢寫來者言也”12)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張子和

의 攻쩌之法이 이미 精密하고 熟練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金非針을 사용하여 放血하는 方法은 

그의 ‘攻破’와 ‘祐쩌’의 治擔思想을 뚜렷하게 나타 

보여준 것으로, 즉 『素問·離合될뼈論』에서 말한 

“此攻쩌也, 病出以去盛血, 而復其률氣.”라는 것이 

다. 이런 內容들은 모두 張民가 刺血法을 활용하 

는 중요한 指導적 思想、이 되었다. 

(2) 쩌氣를 볼아내기를 철저히 하였다 

張子和는 醫術이 정밀하고 깊었으며 體力과 

識見도 뛰어났다 그가 퓨, 『f:, 下法을 사용할 때 

환자가 자주 ‘碩뼈’증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藥

의 사용량이 最大植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다需門事親·凡在上者皆可맘式』에서 “此至좁 

8효, 慣꺼驚疑, 『書』 日; 若藥不碩8玄, 廠핏뽑평”라고 

하였다. ‘用藥碩8효’이라는 것은 실은 깨끗이 騙뻐 

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張子和의 刺血法도 역시 

騙뻐務盡의 思想이 나타나 었다. 그의 刺血法은 

12) 張子和, 偏門事親, 天律, 科學技術出版此 urn,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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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特徵이 있다. 즉 이는 “三多”로 金非 針

을 많이 사용하였고 출혈량이 많았으며 침자수가 

많은 것이다. 『擺門事親』에 191固의 刺血法에 관 

한 醫案이 기록되어있고 1이固의 醫案에 金非針을 

運用 한 내용을 기록하여 밝혀 놓았다. 金非針

은 九針 중의 “$$針”으로써 침 끝이 날카로워 비 

교적 큰 상처를 낼 수 있으며 출혈량을 증가시킬 

수 었다. 또한 針刺한 부위와 수량이 많았고 때 

로는 百餘個나 달하는데 이는 역시 출혈량을 증 

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三多펙 목적은 

단 하나로 出血量을 증가시켜 體內의 $氣로 하 

여금 出血을 따라 體外로 臨出되게 하는 것이며 

털끝만큼도 남아 있지 않게 騙쩌의 목적을 달하 

기 위한 것이다. 

張子和는 다需門事親· 目흉頭風出血最急說』에 냄 

身이 目흉에 걸려 치료했던 醫案을 기록하고 있다. 

즉 “奈賞病目;*, 或睡或짧 ------ 上星至百會, 速以

金非 針 刺四, 표十刺, 擔竹六, 絲竹大上暴眉際-十

刺, 反算兩孔內, 以草훨彈之出血. 三處出血如果,

約二升許”13)라고 記載하였다. 그는 『十形三據·背

뾰』에서 “一富家女 ---… 愚背훨如盤 ------ 數A
以金非 針 鏡펌量刺數百針, 去血-斗.”라고 하였 

다. 張&는 이 병을 치료할 때 ‘圍劇’의 手法을 採

用하여 金非 針 으로 빽빽하게 數百針을 刺하고 

출혈량이 一斗에 달하게 하여 쩌氣로 하여금 남 

아있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았다. 이는 張子和

의 쩌3氣,를 철저하게 騙逢한 思想을 충분히 나타 

내고있다. 

표 1. 張子和의 臨證의 “三多” 特徵

病名 六位 道具 出血量

*휠f응 十指

雷頭風 愚部 金非針

抽搖 百會 金非針 二젊 

賢風 뽑、部 金非針 大出血

敵血 算內 草 半升

面睡風 훌內 草 大出血

13) 張子和, 댐門事親, 天律,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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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暑 頭

§$ 上星,百會,續竹,
金非針 出血如良

絲竹, 훌內, 眉際

흉中,瓚竹,神展, 
暴릅 上星,願會,前頂, 大出血

百會

目훨 頭, 眉上, 흉中 

n옳擇 思部,少商

폼睡 愚部 金非針 짧斗,二蓋 

背直 뽑、部(數百針) 金非針 -斗

~擺 委中 金非針

i뚫擁 뽑、部(百餘針) 金非針 血出盡

%칩 委中,愚部 大出血

R청꺼휩 愚部 金非針

面컷R睡 뽕、部(數十針) 金非針

小兒眉練 뽕、部 金非針

小兒판짧 愚部 磁片

(3) 出血同퓨論 

張子和는 아需門事親·偶有所遇廠흉獲慘』에서 “凡

出血者, 乃發ff之一端也.”라고 직접적으로 出血同

퓨의 理論을 提出하였다. 다짧門事親·§흉頭風出血 

最急說』에서 “以其血在表, 故宜ff ...... 出血之與

發ff, 名雖異而實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出血

法은 또한 ff法의 不足을 補充할 수 있다고 主張

하였다. 다需門事親·候굶繹急많藥不同解』에서 “ 『

內經』: 火驚發之. 發, 謂發ff, 然n며嗤中율能發ff, 

故出血者, 乃發ff之一端也.”14)라고 하였다. 張子和

는 『內經』을 精密하고 깊이 껴升究하여 그중의 독 

특한 理致를 깨달았다. 『內經』에서는 “養血者無

ff, 養ff者無血”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많은 

醫家들은 陰滅이 크게 손상을 받지 않게 하기 위 

하여 失血한 者는 發ff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땀을 많이 흘린 者는 刺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 

다고 認識하였지만 張子和는 “出血乃發규之一端” 

이라는 觀點으로 內經의 이 뜻을 理解하여 出血

과 發ff은 同-한 것으로써 刺血後에는 發규이 

필요 없지만 發ff後에는 刺血하는 것이 적당하다 

14) 張子和, 偏門事親, 天澤, 科學技術出版社, 1쨌, P‘ 6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이론을 提起하였다 따라서 그는 “血규煩灌, 

뿔不妙했1”(『治病雜論·風論』)라고 하였다. 

(4) 刺血鴻火하여 氣血을 앓通시켰다. 

張~는 A體의 氣血流通에 대하여 아주 重視

를 하였고 氣血流通의 正常與否는 發病의 중요한 

原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張子和가 r內經』을 

깊이 연구하여 얻은 結論。l 었다. 『索問·포훌要大 

論』에서 “必先五勝, 統其血氣, 令其調達, 而致和

平, 此之謂也”라고 하였으며 張子和는 임상의 검 

증을 거쳐 “『內經』-書, 堆以血氣밤뼈짧貴.”(『偶 

門事親·凡在下者皆可下式』)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張&는 氣血獲帶는 火熱之%에 의하여 

發生된다고 主張하였으며 “治火之法 ------ 最宜出

血”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張民가 臨皮에서 應用

한 i寫火法은 모두 刺血法인 것이다 『f需門事親· 目

淚頭風出血最急說』에서 “울知目不因火則不病 

• 能治火者, -句可1. 故 內經티. 熱勝則睡,

• 在針則神處, 上星, ~Jj會, 前頂, 百會. 血之혔 

者, 可使立退; 痛者, 可使立E.; 味者, 可使立明; 睡

者, 可使立消.”15)라고 하였고, r治病雜論·風論』에 

서는 “若是雷頭者, 上部多有$睡結核, 或面熱無ff,

經굽; 火覆發之, 開導之, 決之. 可用金非 針 出血

則愈.”16)이라고 하였다. 張£는 반복적으로 r內經

』의 말들을 引用하여 刺血法으로 鴻火하여 氣血

을 流通시키는 重要‘生을 彈調하였다. 

張子和가 刺血法으로 i寫火하여 氣血을 소통시 

키는 方法은 劉完素의 “火熱論”의 학술사상과 관 

계가 있다 劉完素는 “六氣皆從火化”, “五志過極

皆鳥熱甚”이라는 病因病機理論을 제출하였으며 

모든 病愚의 최종 轉歸는 모두 化火되므로 寒i처1 

藥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劉民

는 實熱證의 치료할 때 역시 刺血法을 사용하였는 

데 예를 틀면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大煩

熱, 書夜不息, 刺十指間出血, 謂之八關大刺.”라고 

하였다. 張子和는 劉完素를 私淑하였지만 刺血法

에 대한 造諸는 劉&보다 높았다. 

15) 張子和, {뽑門事親 天律,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6. 
16) 張子和, {需門事親, 天律, 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21. 

張子和의 生灌 및 刺血理論에 關한 昭究

(5) 十二鋼없의 氣血多써1 根據하여 鴻血하였다. 

張子和는 임상에서 十二經服의 氣血多少를 刺

血法을 사용하는 基準으로 삼았다. 그는 “血多之

經刺之,能祐뻐而不傷血;血少之經刺之,則使血受 

指而正不足, 有助長뻐氣之廣.”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需門事親·目病頭風出血最急說』에서 “故血

出者, 宜太陽, 陰陽. 蓋此二經血多故也. 少陽-經,

不宜出血, 血少故也. 刺太陽, 陽明出血, 則目愈明;

刺少陽出血,則目愈좁.要知無使太過不及,以血養 

目而已”17)라고 하였으며 太陽과 陽明經의 7℃을 

取하여 刺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主張하였다. 

예를 들변 『十形三標,첼擺』에서 “-省像, 背項

常有座擺,愈而復生.載A티; 太陽, 血有餘也. 先

令演뼈之. 次於委中以金非 針出짧血, 病更不復作

也.”라고 記錄하였다. 委中은 血都이라고도 하며 

足太陽勝뼈經의 合7℃이다. 이 醫案은 張~가 多血

한 太陽經服의 六을 取하여 병을 치료한 事例이 

다. 그리고 『十形三標·賢風』에도 類似한 기록이 

있는데, 즉 “偏睡之處皆針之, 推不針目鏡R此外兩旁,

蓋少陽經, 此少血多氣也.”18)라고 하였다. 이를 통 

해 張子和는 放血할 때 아주 ‘훌重하였고 절대로 

경솔하게 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張子和가 이토록 經絡氣血의 多少를 重視하게 

된 것은 역시 『內經』을 본받은 것이다. 『素問·氣

血形志篇』에서 “夫A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

陽常少血多氣, 陽明常多氣多血, 少陰常少血多氣,

太陰常多氣少血,”19)이라고 하였는데 張子和는 『

內經』중의 氣血理論을 刺血法에 活用함으로써 『

內經』의 理論을 한층 더 發展시켰다. 

ill. 結論

張子和는 『黃帝內經』과 劉河間의 “火熱論”의 

영향을 받아 과감히 실천하고 創新을 하였으며 

刺血法을 이론과 엄상에서 모두 크게 발전을 시 

17) 張子和, 댐門事親, 天律, 科쩔l1術出版社, 1앉꺼, P‘ 26. 
18) 꿇子和, 댐門事親, 天律, 科學技術出版社 1쨌, p, 14. 
19) 윌帝內經素問語釋』,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5,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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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따라서 그를 한 時代의 刺血法의 宗師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며 金元時代 醫學의 創

新과 發展에 대하여 卓越한 頁敵을 한 醫家라고 

評價할 수 있다. 그의 生灌 및 刺血法의 淵源과 

學術思想에 대한 考察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 

을얻었다. 

1‘ 그가 쓴 『댐門事親』十五卷은 실지는 張子和의 原

著인 rf'뿜門事親』十卷을 바탕으로 하여 『治病百法

』, r十形三據』, 『雜記九門』, 『三法六門』 등 몇 가 

지 著書로 이루어진 흉용書이다. 이런 著書들은 모 

두 張£가 쓴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그가 論說

한 것으로써 張£가 처음으로 創設하고 弟子들이 

潤色하여 다틈은 것이다. 

2. 張子和는 임상에서 刺血法의 運用에 대하여 다음 

의 다섯 가지 견해를 主張을 하였다. 邱氣의 f풍흉흉 

은 발병의 중요한 要素라고 認識하였고 따라서 病

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먼저 뻐氣를 攻해야 하고 

뻐氣가 除去되어야 正氣가 회복될 수 있다고 主張

하였다. 

3. 關%를 할 때 남김없이 철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病을 치료할 때 “圍뺏j”의 手法을 採用하여 金非

針 으로 數百針을 刺하고 出血量이 -斗에 달하게 

하여 뻐氣로 하여금 남아있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4. 出血同i'f論올 주장하였으며 “出血乃發규之--端”이 

라는 觀點으로 內經의 뜻에 대하여 出血과 發규은 

같은 것으로써 刺血後에는 發퓨이 必要없으나 發

i'f後에 刺血하는 것이 適宜하다고 주장하였다. 

5. i寫火하여 氣血을 統通시켜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며 

A體의 氣血의 1fiE뼈에 대하여 아주 重視를 하였고 

氣血洗머변의 正常與否는 인체에 病을 일으키는 중 

요한 原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張£는 반복적으 

로 『內經』의 말들을 引用하여 刺血鴻火하여 氣血

을 流通시키는 重要性을 §옳調하였으며 張子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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刺血法으로 寫火하여 氣血을 統通시키는 것은 또 

한 劉完素의 “火熱論”의 學術思想과 關係가 있는 

것이다. 

6. 十二經氣血의 多少에 根據하여 鴻血을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는데 張子和는 임상에서 刺血法을 사 

용할 때 十二*맴따氣血의 多少를 基準으로 삼았으 

며 그가 經絡의 氣血의 多少를 重視한 것은 역시 

『內經』을 본받은 것이다. 

上記 다섯 개 主張중 “騙%務盡”과 “鴻火뾰通 

氣血” 論은 처음으로 提起한 觀點이다. 그는 ~·病

의 治據에서 주로 퓨, n±, 下의 方法을 사용하여 
따쩌를 하였으며 『黃帝內經』중의 氣血理論을 刺

血法에 運用함으로써 『黃帝內經』의 理論을 한층 

더 發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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